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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5월 7일(금)자 보도자료입니다.

사진: 유(  ) / 무 (ㅇ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도표: 유(ㅇ) / 무 (  )                  *언론보도 이외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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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음주자들에게 ‘술’하면 떠오르는 주종을 물어본 결과, 4명중 3명이 소주라고 답했다. 그 다음은 1/5이 떠올린 맥주였으며 그 외의 주종은 미미했다. ‘소주’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는 과반수가 참이슬을 지적했으며,  ‘맥주’로는 하이트,  ‘막걸리’는 포천막걸리의 연상률이 가장 높았다. 

이 결과는 리서치 전문기관 마케팅인사이트(www.mktinsight.co.kr)가 지난 3월,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는 전국의 소비자 20,829명을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‘제1차 음주 행동 및 태도 기획조사’에서 나온 것이다.

‘술’ 하면 떠오르는 주종으로 4명중 3명(73.7%)이 소주라고 답해 많은 음주자들에게 소주가 술의 대명사임을 알 수 있었다. 그 다음으로는 맥주(19.4%)가 많았고, 막걸리/동동주(2.6%), 와인(1.6%), 위스키(1.0%)등이 뒤를 이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. ‘술’하면 소주를 연상한 경우는 남성은 5명중 4명 이상(83.3%)이었으며, 여성의 경우도 5명중 3명(59.8%)에 달했다. 소주는 성별,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다수의 사랑을 받는 국민주라 할 만 하다.  
소주, 맥주, 막걸리 등 각 주종 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물었다. 소주는 참이슬이 51.7%로 가장 많았고, 그 뒤를 처음처럼(11.6%), 진로(골드)(10.3%), C1(7.1%)이 따랐다. 참이슬은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연상률을 보여, 유일한 전국구 브랜드라 할만 했다. 

  맥주는 하이트(49.6%)를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카스(28.6%), OB(9.8%), 맥스(6.5%), 하이네켄(1.2%)의 순이었다. 하이트와 OB 연상률은 4~50대에서 높은 반면, 맥스와 카스는 2~30대에서 높았다. 세대교체 과정에서 OB의 쇠퇴를 성공적으로 커버해 온 카스가 하이트와 맥스의 협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. 
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포천막걸리가 32.2%로 가장 앞섰고, 그 뒤를 서울장수 생막걸리(24.7%), 국순당 생막걸리(17.2%), 생탁(16.2%)이 따랐다. 전반적으로 확장세에 있으나 아직 4~50대가 주축인 막걸리 시장은 과거 구전을 통해 알려진 지명(포천, 일동, 이동 등) 중심의 상품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. 공식적인 브랜드간의 경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다. 이를 선점하는 브랜드가 경쟁우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.  
각 브랜드 연상률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다음, 음용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음용한 브랜드와 가장 최근에 마신 브랜드를 각 주종 별로 물었다. 그 결과 두 행동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, 가장 최근 음용한 브랜드를 기준으로 음용행태를 비교해 보았다. 

소주는 참이슬(48.9%), 처음처럼(18.2%), C1소주(6.8%), 참소주(6.3%)의 순서로 나타났으며, 지역별로는 참이슬 Fresh와 참이슬이 부산/울산/경남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또는 두번 째로 많이 음용되고 있는 가운데, 처음처럼은 서울(31.4%)과 인천/경기(26.9%) 및 강원(34.0%)에서 C1소주는 부산/울산/경남(38.5%)에서, 참소주는 대구/경북(59.0%)에서 크게 사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맥주는 하이트(33.2%), 카스(28.9%), 맥스(11.2%), 카프리(3.9%), 하이네켄(2.8%)의 순서였으며, 연령별로 살펴보면 4~50대에서는 하이트를, 2~30대에서는 카스를 가장 많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. 

막걸리의 경우 서울장수 생막걸리(27.9%), 국순당 생막걸리(24.8%), 포천막걸리(14.9%), 생탁(10.9%), 불로막걸리(3.2%)의 순서로 나타났다. 가장 먼저 떠올렸던 포천 막걸리보다 서울장수 생막걸리와 국순당 생막걸리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마셔, 유통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소주는 지역별 할당제로 인해 자도주(각 지역을 대표하는 술)의 개념이 있는 유일한 주종이다. 응답자에게 거주지역의 대표소주로 생각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, 서울/인천/경기의 경우 참이슬, 부산/울산/경남은 C1소주, 대구/경북은 참소주, 대전/충청은 O2린, 광주/전라는 잎새주, 강원은 처음처럼, 제주는 한라산이 자도주로 인식되고 있었다. 특히 대구/경북의 참소주(80.0%)와 제주의 한라산(한라산물 맑은소주 포함: 99.5%)은 그 지역 거주자의 80% 이상이 지역의 대표소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. 

이런 태도는 실제 음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. 대구/경북지역에서는 60.4%가 참소주를, 제주지역에서는 거의 전부(98.9%)가 한라산 또는 한라산물 맑은소주를 가장 자주 마시는 술이라고 답했다. 소주의 경우, 자도주라는 인식이 실제 애용으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 
또한 참이슬(참이슬 Fresh 포함)의 경우, 서울/인천/경기 지역에서 60~70% 정도가 
자도주로 인식하고 있으며, 기타 지역에서는 2번째 또는 3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,

전국적인 대표소주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.
반면 전국 2위 브랜드 처음처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,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(강릉)에서 과반수(54.6%)로부터 자도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그러나 새로 주인이 된 롯데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/울산/경남에서는 자도주로의 인식이 미미한 것(0.8%)으로 나타났다. 롯데주류로서는 지역주민 과반수(56.5%)로부터 자도주로 인정받고 있는 토박이 C1의 영역을 어느 정도 잠식하는가에 따라 인구수 측면에서 빈약한 지역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.  

<<첨부>>

 
“마케팅인사이트, 제1차 ‘음주 행동 및 태도 기획조사’ 결과 ”


대한민국 국가대표 술은 ‘소주’�


■ 음주자들  ‘술’하면 소주, ‘소주’하면 참이슬  떠올려


■ ‘맥주’하면 하이트, ‘막걸리’하면 포천막걸리 많아


■ 대구/경북의 ‘참소주’와 제주도의 ‘한라산’이 지역민의 사랑 받아 








[제1차 음주 행동 및 태도 조사 개요]


▪ 연구 설계/분석 – 마케팅인사이트 (� HYPERLINK "http://www.mktinsight.co.kr" ��www.mktinsight.co.kr�)


▪ 모집단의 정의 – 전국 20~59세 중 월 1회 이상 술 음용자 (최근 3개월 이내) 


▪ 표본의 크기 – 2만명


▪ 표본의 틀 – 마케팅인사이트의 온라인 리서치 패널 (82만명)


▪ 표본추출 방법- 무작위 추출


▪ 자료수집방법 - 온라인 우편조사 


▪ 조사기간 -2010년 3월 31일 ~ 4월 14일 (15일간)�





[‘음주행동 및 태도 기획조사’ 안내]





‘음주행동 및 태도 기획조사’는 국내 주류시장의 소비자 행태와 시장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 (www.mktinsight.co.kr) 가 2010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입니다.








본 기획조사는 우리나라 주류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술을 소비하고, 주요 주류 및 브랜드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. 이 조사의 결과는 주류시장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.





 


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 드립니다!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문의 : 박경희 차장, e-mail : � HYPERLINK "mailto:parkkh@mktinsight.co.kr" ��parkkh@mktinsight.co.kr�, Tel : 02-6004-7619 




















문의: 김성민 차장, kimsm@mktinsight.co.kr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For more Information

	문의: 박경희 차장 Tel. 02) 6004-7619 Mobile. 010-6283-2394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  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 



